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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basis of the increasing interest for the selection of beverag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ntents of nutri-
ents and health·functional elements in the beverages. Total 161 beverages that bear nutrition lable (NL) as nutrition table 
and health·functional elements information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to 8 groups. The evaluated nutrients that are 
obligatory for NL in Korea were total calorie, carbohydrate, protein, fat, and sodium. Presented values showed that milk & 
yogurt and soy milk are the most wholesome beverages while the total caloric contents also were higher among 8 groups. 
Sodium contents in soy milk were higher than any other groups. The caloric contents of other beverage groups come 
mainly from carbohydrate presumably simple sugar. The caloric content of sports drinks is the lowest but the sodium 
content is variable among products showing the range of 0 - 100 mg/100 ml. Nonobligatory nutrients for NL frequently 
expressed are Ca, Fe, vitamin C, folate, and dietary fiber. Their content per serving size does not exceed the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however, habitual multiple intakes of certain product require attention for the prevention of overintakes. 
Many health·functional elements as catechin, carnitine, polyphenol, and nucleic acids etc were listed in NL without pre-
senting the content and their functions appear to be exaggerated compared to the known scientific evidence. (Korean J 
Nutr 2007; 40(6): 558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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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영양섭취 기준에는 수분의 충분섭취량을 제시하였다.1) 

이는 고형음식의 수분량을 포함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때 보

다 마시는 물이나 음료로 분류되는 다양한 시판 제품의 중

요성이 부각되어진다. 현재 음료업체의 주제는 웰빙이며 이

에 대한 정의는 톡쏘는 맛이나 달콤한 자극을 없애는 대신 

건강에 좋다는 기능성재료를 강화하는 것이다.2) 각급 학교

에서는 콜라 대신 물을 마시자는 캠페인3)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양 각색의 차에 대한 선전

으로 음료 시장은 나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실정이다. 

음료섭취에 대한 보고들은 성별, 연령, 교육, 경제 수준, 기

후 조건에 따라 기호도와 섭취량이 영향을 받으며,4-8) 청소

년, 젊은 남성에서 다른 인구 집단보다는 음료를 통한 에너

지 섭취가 많고, 백인들이 탄산음료를 더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우유와 유제품 음료의 섭취 감소나 음료섭취

의 변화 패턴이 아동의 성장이나 성인의 영양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들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9-14) 설

탕이 첨가된 음료는 전체 에너지섭취량을 증가시켜 과체중,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여러 연령군을 대

상으로 한 많은 연구보고에서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9,12-16) 음료형태의 식이가 주 영양급원인 이유기-유아기
에서는 지나친 음료섭취는 다른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여 에

너지 외 영양성분섭취를 제한할 수 있어 음료섭취의 상한성

을 제시할 필요가 제안되기도 한다.11,16) 

음료의 섭취량이나 섭취하는 종류는 개인의 기호도가 중요

하지만 일상 식사와 간식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6,17,18) 

빵식을 하는 경우는 우유 섭취량이 증가하고18) 간식을 많이 

할수록 청량음료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6) 특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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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나 젊은 직장인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이로 인한 간식

의 증대는 잦은 탄산음료 섭취로 이어져 식생활의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기호음료의 이용량은 식생활의 변화 패턴

과 함께 증가될 추세이며 이는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가 가

져 올 수 있는 폐해인 비만, 충치, 미량영양성분 결핍을 유발

하고 궁극적으로 성인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소인이 될 수 있

다.10,14,19) 미국의 경우 학교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여 가당음

료 섭취를 줄여 비만 예방에 기여코자 하나 이는 소극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21) 

한편 최근에는 기존 음료 외에 기능성 음료와 전통음료, 과

일·채소음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아졌다. 시판되는 기능성 

음료는 가공 중 특정 성분을 농축 첨가할 수 있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도 있지만20) 과잉섭취 시 그 안정

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날이 진화되어가는 기능성 성

분이 용이하게 일상의 음료에 첨가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

인하기도 한다. 이들 음료는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는 

주변의 자판기를 통하여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그 선택의 적

절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소비자 스스로 섭취 음료의 영양성

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판제품에 영양 표

시가 필요하고 이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교

육이 또한 이루어져야한다.22-24) 한편으로 다양한 제품의 출

현에 따라 소비자의 음료수 선택기준은 맛으로부터 칼로리

를 낮추고 기능성 성분이 추가된 제품으로 변모하는 추세이

다. 체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성분, 생리적 활성 

성분을 추가한 플러스 (+)음료군과 지방, 당분을 뺀 무 지

방, 무가당, 무 칼로리와 무 방부, 무 색소, 무 탄산 등의 마

이너스 (-) 음료군이 시장 쟁탈전에 참여하는 현실이다. 그

러나 다양한 음료군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이나 건강·

기능성 성분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판되는 음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

들 음료의 영양성분과 건강·기능성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제품의 영양표시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

형 간에 또는 동일 유형 내에서 각 제조회사별로 영양소 공

급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각 종 매

체의 광고와 선전 내용이 합당한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영양표시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시기 
서울시내 수퍼마켓에 진열된 음료를 대상으로 포장에 나

타난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생산·판매회사, 상품명, 1회 분

량 (포장단위), 영양성분 함량, 기능성 성분 및 강조표시 등

의 각 항목을 조사였으며 그 시기는 2006년 11월에서 2007

년 3월이었다. 조사자는 식품영양학 전공의 영양사 20명이

었다. 
 

분석 내용 
시판 음료를 연구자가 선행 연구들과6-8) 문헌을 참고로 8

군 즉 우유·요구르트, 과일주스·과일음료 (희석 또는 인공 

과일음료),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전통음료, 건강·기능성 음

료, 두유 및 커피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개체수와 포장 

단위를 조사하였다. 우유, 두유, 및 과일주스는 식품군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음료관련 연구보고들에서 음료 군으로 포

함해 왔고 일상 식생활에서도 음료의 일종으로 섭취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음료로 분류하였다. 영양성분 함량은 영

양표시에 의무표시 성분인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100 ml당 평균값과 표준편차, 최저 값~최고 값으

로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영양소 기준치 (Nutrient Refe-
rence Value in Korea, Daily Value in USA)에 대한 백

분율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기타 영양성분은 표

시 빈도가 높은 칼슘, 철분, 엽산, 비타민 C 및 식이섬유에 

한하여 함량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1회 분량의 함량을 영양

소 기준치의 %로 나타내었다. 건강·기능성 성분은 용기에 

나타난 성분을 함량표시 없이 제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 window를 사용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 음료군별 포장 단위 및 개체수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 시판 음료로 본 조사에 이용된 음

료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61제품이었다. 과일

주스·과일음료가 33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두유, 우유·요

구르트군이 각각 31, 26제품이었고 탄산음료는 19제품, 건

강·기능성음료와 전통음료는 각각 17제품, 스포츠음료와 커

피는 각각 9제품이었다. 포장단위는 음료의 특성에 따라 분

류한 8군에서 차이를 보여 건강 기능성 음료는 100 ml, 탄

산음료와 스포츠 음료는 240~250 ml, 과일음료와 전통음료

는 180 ml, 우유·요구르트, 두유, 커피는 200 ml가 주 포

장 단위였고 각 군의 포장 범위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다양하였다. 건강·기능성음료의 생산·판매업체는 가장 

많은 13개였고 그 중 제약업체가 6개였다. 
  

영양표시에 의한 음료의 영양성분 분포 
Table 2에는 8군으로 분류한 음료의 100 ml당 함유 영

양성분을 조사대상 제품의 평균값과 최저~최고치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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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칼로리와 각 영양성분이 고르게 높은 군은 우

유·요구르트군과 두유군으로 이 음료 군들은 흔히 하나의 

식품군으로 분류될 만큼 에너지 영양성분인 탄수화물이 6.7~ 

10%, 단백질과 지방은 3% 수준으로 균형있게 함유되었고 

칼로리 또한 67~73 kcal/100 ml로 다른 음료군에 비교하

여 높았다. 두유군은 나트륨함량이 우유군의 거의 2배에 이

르는 높은 값을 보였고, 조사 음료군 중에서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스포츠 음료는 가장 낮은 칼로리 함량 (28 kcal/100 ml)

을 보였으나 나트륨 함량에 있어서는 낮은 제품부터 높은 제

품까지 그 분포범위 (5~100 mg/100 ml)가 넓었다. 이는 

운동 후 전해질을 보강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음료들과 단순

한 갈증해소 목적의 음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일주

스·과일음료, 탄산음료, 전통음료, 건강·기능성음료 및 커

피군은 비슷한 범위 (35~52 kcal/100 ml)의 에너지 함량

을 나타내었고 커피군과 아미노산을 함유한 일부 건강·기능

성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료의 에너지는 거의 전적으로 탄

수화물에서 유래하여 우유, 두유군과는 차이가 있었다. 현

재의 영양표시에는 단순당이 분리되어 표시되지 않아 단순당 

유래의 칼로리를 알 수는 없었다. 

각 음료군내에서 제품에 따른 에너지 함량의 분포도 커 100 

ml 당 2~3배의 차이가 났으며 특히 전통음료와 커피군에

서는 0~70 kcal/100 ml로 무 칼로리를 내세운 제품에서부

터 우유군에 해당하는 높은 칼로리 제품까지 다양하였다. 
 

의무 표시 영양성분 외 영양성분의 함량 분포 
의무표시 영양성분 외에 가장 빈번히 나타난 성분은 칼슘

으로 총 조사대상 제품의 약 30%가 칼슘함량을 표시하였고 

(Table 3) 일부는 함량표시 없이 칼슘을 나타내고 있어 한

국인 영양에서 칼슘의 중요성을 극명히 나타내었다. 두유는 

칼슘의 첨가와 함량을 나타낸 제품이 조사제품의 70% 수준

Table 1. The profile of evaluated products 

Manufacturer Product Volume of package 
  

n n Mode (ml) Range (ml) 

Milk & yogurt  05 026 200 (n = 12) 065 - 300 
Fruit juice & fruit drink 09 033 180 (n = 11) 180 - 300 
Carbonated beverage 10 019 250 (n = 08) 180 - 355 
Sports drink 05 009 240 (n = 04) 100 - 250 
Traditional drink 06 017 180 (n = 11) 140 - 238 
Health·functional beverage 13 017 100 (n = 12) 075 - 340 
Soy milk 08 031 200 (n = 09) 180 - 250 
Coffee 05 009 200 (n = 03) 175 - 280 
Total  161 200 065 - 355 

     

Table 2. Nutrients contents of beverage by nutrition label 

Calorie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Na (mg) 
  

    Per 100 ml     
Milk & yogurt (n = 26) 73.3 ± 20.41) 

(40 - 115)2) 
10.0 ± 5.8 
(2 - 20) 

3.1 ± 2.3 
(1 - 14) 

2.8 ± 1.2 
(0 - 4) 

48.8 ± 14.0 
(15 - 86) 

Fruit juice & fruit drink (n = 33) 52.2 ± 06.51) 
(30 - 65) 

12.4 ± 1.9 
(7 - 16) 

0.1 ± 0.3 
(0 - 1) 

0 ± 0.1 
(0 - 0.5) 

9.9 ± 9.1 
(0 - 35) 

Carbonated beverage (n = 19) 49.3 ± 09.71) 
(21 - 60) 

12.2 ± 3.4 
(0 - 15) 

0.1 ± 0.3 
(0 - 1) 

0.0 ± 0.1 
(0 - 0.5) 

6.8 ± 14.7 
(0 - 65) 

Sports drink (n = 9) 28.0 ± 10.41) 
(15 - 50) 

08.0 ± 4.0 
(4 - 16) 

0.0 ± 0.0 
(0 - 0) 

0.0 ± 0.0 
(0 - 0) 

33.3 ± 29.8 
(5 - 100) 

Traditional drink (n = 17) 35.2 ± 23.61) 
(0 - 65) 

08.3 ± 5.7 
(0 - 18) 

0.2 ± 0.4 
(0 - 1) 

0.2 ± 0.5 
(0 - 2) 

17.8 ± 19.4 
(0 - 50) 

Health·functional beverage (n = 17) 46.2 ± 13.51) 
(25 - 70) 

10.8 ± 4.2 
(1 - 16) 

0.8 ± 1.3 
(0 - 5) 

0.1 ± 0.4 
(0 - 1) 

32.1 ± 39.1 
(0 - 130) 

Soy milk (n = 31) 67.0 ± 09.51) 
(45 - 85) 

06.7 ± 2.2 
(3 - 14) 

2.9 ± 0,7 
(1 - 4) 

3.2 ± 0.7 
(1 - 5) 

88.0 ± 17.7 
(60 - 122) 

Coffee (n = 9) 45.0 ± 22.51) 
(0 - 70) 

08.2 ± 3.6 
(1 - 13) 

1.1 ± 0.9 
(0 - 2) 

0.9 ± 0.8 
(0 - 2) 

37.2 ± 17.3 
(15 - 60) 

 
1) Mean ± SD 
2) Lowest-high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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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그 범위도 6~160 mg/100 ml로 다양하였다. 제품

명에서도‘고칼슘’,‘뼈로 가는’,‘칼슘이 가득한’등 칼슘영

양이 강조되어 두유가 우유와 같은 칼슘공급원임을 시사하

고 있었다. 우유의 경우 칼슘음료 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한 

음료들로 일반 우유의 2배에 가까운 234 mg/100 ml제품도 

있었다. 칼슘 다음으로 많은 표시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였

으며 건강·기능성 음료는 일부제품에서 식이섬유 2.5~5 g/ 

100 ml, 비타민 C 500~1000 mg/100 ml의 높은 함량을 

보였다 (Table 3). 엽산 또한 다양한 음료군에 표시되어 한

국인의 엽산에 대한 관심이 제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철분은 두유와 우유군에 첨가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의 영

양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산음료와 전통 음료군에서는 

임의 표시 영양성분의 표시가 적었다. 
 

1회 분량당 영양소 기준치 대비 영양소 함량 
Table 4에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제시한 영양표시를 위

한 영양소 기준치 (nutrient reference value, daily value; 

Table 3. Nutrients contents other than mandatory nutrients commonly shown on the nutrition label 

Ca (mg) Fe (mg) Folate (μg) Vit C (mg) Fiber (g) 
 

Per 100 ml 
Milk & yogurt  54 - 2341) 

(n = 11) 
0.3 - 0.75 
(n = 5) 

22 - 37.5 
(n = 4) 

-2) 2 - 3 
(n = 4) 

Fruit juice & fruit drink 8.6 - 105 
(n = 8). 

- 21 
(n = 1) 

001 - 1500 
(n = 9) 

1 
(n = 2) 

Carbonated beverage - - - 30 
(n = 1) 

- 

Sports drink 0.95 - 17.5 
(n = 5) 

- 24 
(n = 2) 

-2) 1 
(n = 2) 

Traditional drink - - - -2) 2 
(n = 2) 

Health·functional beverage - - - 500 – 1000 
(n = 3) 

2.5 - 5.0 
(n = 2) 

Soy milk 06 – 160 
(n = 20) 

0.3 - 0.70 
(n = 8) 

7.3 - 25 
(n = 5) 

2.8 – 10 
(n = 5) 

0.6 - 2.5 
(n = 9) 

Coffee 40 - 65 
(n = 3) 

- - -2) - 

 
1) Lowest-highest value 
2) -: Nutrient content not shown on the NL 
 
Table 4. Nutrients contents per serving size of beverage compared to nutrient reference value 

Serving size Calorie CHO Protein Fat Na 
  

ml % DV3) 
Milk & yogurt  200 7.9 ± 2.01)0 

(4.0 - 11.5)2) 
6.4 ± 3.4 
(1.8 - 12.2) 

10.4 ± 7.8 
(3.3 - 46.7) 

11.10 ± 4.6 
(0 - 16.0) 

2.8 ± 0.8 
(0.9 - 4.9) 

Fruit juice & fruit drink 180 4.7 ± 0.601) 
(2.7 - 5.9) 

6.8 ± 1.0 
(3.8 - 8.8) 

00.4 ± 1.0 
(0 - 3) 

00.05 ± 0.3 
(0 - 1.8) 

0.5 ± 0.5 
(0 - 1.8) 

Carbonated beverage 250 5.7 ± 1.201) 
(2.6 - 6.9) 

8.7 ± 2.9 
(0 - 10.7) 

00.0 ± 0.0 
(0 - 0) 

00.00 ± 0.0 
(0 - 0) 

0.7 ± 1.2 
(0 - 4.7) 

Sports drink 240 3.4 ± 1.301) 
(1.8 - 6.0) 

5.9 ± 2.9 
(12.1 - 2.9) 

00.0 ± 0.0 
(0 - 0) 

00.00 ± 0.0 
(0 - 0) 

2.3± 2.0 
(0.3 - 6.9) 

Traditional drink 180 3.2 ± 2.121) 
(0 - 5.9) 

4.6 ± 3.1 
(0 - 9.9) 

00.7 ± 1.2 
(0 - 3) 

00.60 ± 1.9 
(0 - 7.2) 

0.9± 1.0 
(0 - 2.6) 

Health·functional beverage 100 2.2 ± 0.801) 
(0 - 3.5) 

3.2 ± 1.4 
(0 - 4.9) 

01.1 ± 2.0 
(0 - 8.3) 

00.15 ± 0.7 
(0 - 3) 

0.8± 1.1 
(0 - 3.7) 

Soy milk 200 6.7 ± 0.901) 
(4.5 - 8.5) 

4.1 ± 1.3 
(1.3 - 8.2) 

09.8 ± 2.2 
(3 - 13) 

12.60 ± 2.7 
(5.2 - 18) 

5.0± 1.0 
(3 - 7) 

Coffee 200 4.5 ± 2.301) 
(0 - 7) 

5.0 ± 2.2 
(0.6 - 8) 

03.7 ± 2.6 
(0 - 7) 

03.80 ± 3.2 
(0 - 8) 

2.1± 1.9 
(0.9 - 3) 

 
1) Mean ± SD 
2) Lowest-highest value 
3) % DV: percentage of Daily Value (nutrient reference value in Korea), energy 2000 kcal, carbohydrate 328 g, protein 60 g, fat 50 g,
Na 35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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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in USA)에 대비한 1회 분량당 영양소 함량 백분율을 평

균값과 최소~최대 범위를 나타내었다. 

우유·요구르트군과 두유군이 가장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

여 7~8% DV/1회 분량, 그 다음으로 1회 분량이 큰 탄산음

료 (5.7% DV), 과일주스·과일음료 (4.5% DV), 스포츠음

료와 전통음료 (3.2% 수준) 순이었으며 1회 분량이 가장 적

은 100 ml가 다수인 건강·기능성음료군이 2.2% DV로 에

너지 함량이 낮았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유·

요구르트군은 지방의 함량이 0~16% DV로 다양한 수준이

며 무·저지방 우유제품이 시판되고 있어 영양표시를 활용하

여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두유는 우유의 지방과 달

리 식물성 지방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하고 있는데 총 지방함량 (3.2±0.7 g/100 ml)은 오히려 우

유 (2.8±1.2 g/100 ml)보다 높고 무 지방 시판제품은 아

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1회 분량 

당 하루 섭취기준 3500 mg의 5%로 음료군 중 가장 높은 평

균값을 보였고 나트륨함량이 높은 제품은 새로 제시된 한국

인 영양섭취기준 (KDRI)의 나트륨 충분섭취량 (1500 mg/ 

일)의 30% 수준에 달하여 저염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유음료의 상품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Table 5에는 임의표시 영양성분의 1회 분량당 영양소 기

준치 대비 백분율을 보여주는데 칼슘함량에 있어 우유·요

구르트군과 두유군은 하루 권장섭취량의 50% 정도를 1회 

섭취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른 

차이도 커 칼슘이 강화된 커피나 과일 주스보다 낮은 수준의 

칼슘을 함유한 제품도 있다. 엽산과 식이섬유가 다양한 음료

군에서 표시되었는데 그 수준이 기준치의 20% 수준이나 되

어 음료가 엽산과 식이섬유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가공식품에 가장 빈번히 첨가되는 영양성분으

로25) 본 조사에서도 그 함량이 과일음료에서는 기준치의 3~ 

490%, 탄산음료는 136%, 건강·기능성음료에서는 909~ 

1818%로 나타나 권장섭취량을 크게 초과하는 제품이 소수

Table 6. Health·functional elements listed on the container of beverage 

  Health/functional components 
Milk & yogurt  Phospolipids, oligosaccaride, IgY, CPP, polycan, taurine, w-3 fat, DHA, chlorella, nucleotide, CMP, 

tea extract 
Fruit juice & fruit drink Valine, Leucine, Trptophan, carnitine, polyphenol 
Carbonated beverage Cholesterol, polyphenol 
Sports drink Amino acid, citrate, lactate, electrolite (Na+, K+, Mg+), carnitine 
Traditional drink Catechin, carnitine, tea extract 
Health·functional beverage Herbe extract, collagen, clorela, tea extract, carnitine, catechin 
Soy milk Methionine,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oligosaccaride, carnitine, isoflavon, polyphenol 
Coffee Polyphenol, tea EGCG 

 

Table 5. Nutrients other than mandatory nutrients contents per serving size of beverage compared to reference nutrients value 

Serving size Ca Fe Folate Vit C Fiber 
 

ml % DV2) 
Milk & yogurt  200 15 - 671) 

(n = 11) 
4 - 10 
(n = 5) 

18 - 30 
(n = 4) 

- 16 - 24 
(n = 4) 

Fruit juice & fruit drink 180 02 - 271) 
(n = 8) 

- 15 
(n = 1) 

3 - 490 
(n = 9) 

07 
(n = 2) 

Carbonated beverage 250 - - - 136 
(n = 1) 

- 

Sports drink 240 00.3 - 61) 
(n = 5) 

- 23 
(n = 2) 

- 10 
(n = 2) 

Traditional drinks 180 - - - - 14 
(n = 2) 

Health·functional beverage 100 - - - 909 - 1818 
(n = 3) 

10 - 20 
(n = 2) 

Soy milk  02 - 461) 
(n = 20) 

4 - 9 
(n = 8) 

06 - 20 
(n = 5) 

10 - 36 
(n = 5) 

05 - 20 
(n = 9) 

Coffee  11 - 191) 
(n = 3) 

- - - - 

 
1) Lowest-highest value 
2) % DV: percentage of Daily Value (nutrient reference value in Korea), Ca 700 mg, Fe 15 mg, Folate 250 μg, Vit C 55 mg, Fiber 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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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있었다. 그러나 1회 분량이 비타민 C 상한섭취량인 

2000 mg/일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음료에 표시된 건강·기능성 성분 
음료용기나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 외 기능성 성분은 

함량 표시없이 열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Table 6에 음료 군

별로 나타내었다. 최신 연구들에 체지방분해효과 (카르니틴, 

카테킨), 뇌기능향상 (DHA), 시력 향상 (타우린), 피부 미

용효과 (tea extract) 기능이 강조된 성분들이 표시되는 경

향이다. 그 중 일부는 가공과정에서 첨가된 성분이며 두유의 

경우 식품의 원 성분인 불포화지방산, 메티오닌, 이소플라본

을 강조하였다. 상품명에 기능성분이 강조된 경우로는‘아미

노업’을 들 수 있는데 실제 함량은 500 mg/1회 분량으로 주

로 가지사슬 아마노산, 함황 아미노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콜라겐과 카르니틴으로 실 함량은 100 ml 

당 콜라겐은 1000 mg, 카르니틴은 7 mg으로 나타나 있었다.  

 

고     찰 
 

다양한 음료제품이 급속한 속도로 개발 시판되고 이에 대

한 소비자의 반응도 재빨리 변화되어 이들 제품의 영양함량

에 대한 차별성과 가공과정에서의 가감되는 영양성분과 건

강·기능성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사연구

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표시의 

기본 요건인 칼로리를 포함한 5가지 성분을 다 표시한 제품 

수만을 선택했음에도 160종이나 되어 음료제품 증가에 못지

않게 영양표시가 일반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

다. 표시의 양식은 표준화되지 못하여 표 모양, 글자의 크기, 

표기위치 등 일관성이 요구되나 1997년의 조사에서는23) 총 

유통 가공식품 (2000~3000품목) 중 영양표시가 나타난 제

품이 약 10%에 해당하는 254종이었고, 2005년에 보고된 

Kim 등의 보고에서는26) 조사제품의 24.1%에 해당하는 533

제품이 영양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음료는 37.4%가 

영양표시를 하여 제품 수는 우유를 포함하여 130 여종에 달

하였다. 이에 비교하면 본 연구 결과는 영양표시가 가공식품

에서 정착되어 감을 보였다 할 수 있겠다. 음료 생산업체에 

제약회사가 진출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성음료는 생산·판매 

업체의 50% 수준이 제약회사로 건강·기능성 음료의 진화

를 예측할 수 있겠다. 

음료의 포장단위 (portion size)는 구미 여러 나라에 비하

여 작은 편이며 본조사의 결과 (100~250 ml)는 수년전 시

장조사 (180~355)27)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성 제품은 100 ml가 일반적이며 1회 섭취량에서 

다른 군의 음료보다는 에너지함량이 낮게 되었다. Flood 등

은 음료의 포장단위가 총 에너지 섭취량에 영향을 미쳐 포

장단위의 50% 증가는 섭취 에너지의 10% 증가를 유발하

나 다른 음식에너지의 섭취는 줄지 않아 포장단위의 증대는 

총 에너지섭취에 증대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28) 최근의 음

료제품들이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화하는 만큼 포

장단위는 지속적으로 소량화 될 것으로 본다. 

새로 개정된 영양표시에는 단순당을 표시하게 되어 (식품

의약품안전청 고시, 2007)29) 단순당을 제한하여야 하는 일

부사람들은 음료의 선택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커

피와 전통 음료는 제품에 따라 칼로리에서 넓은 분포를 나

타내는데 이는 전통차나 커피는 무당화하는 추세와 여전히 

설탕, 과당,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감미를 높인 제품이 공존함

을 나타낸다. 커피는 우유나 분유, 다양한 단순당를 혼합한 

gourmet coffee beverage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음료로 Shields 등은 여자 대학생에서 이들 음료의 선택이 

증가하여 에너지와 지방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체

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하였다.30) 탄산음료는 에

너지가 모두 첨가된 당분에서 유래하는 만큼 하루의 2회 정

도의 섭취 (500 ml)로 1일 단순당 섭취가 많게는 탄수화물

의 20%이상이 되어 선행문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10,12,21,31) 

미량 영양성분의 부족과 단순당으로 인한 충치, 체지방 증가 

등을 우려할 수 있겠다. 

우유·요구르트와 두유는 섭취에너지에 비해 단백질과 지

방섭취량이 높아 당질이 과잉되는 식생활에서는 추천할 만

한 음료이다. 단 지방의 함량이 높아 고지혈증을 우려하는 일

부 사람들은 우유의 섭취에서 무 또는 저지방 우유의 선택

이 필요하다.22) 유당불내증, 우유엘러지를 나타내는 어린이

와 성인을 위해서는 두유가 우유 대체음료로 활용될 수 있

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칼슘강화 두유가 시판

되고 있다. Reily 등32)은 미국 학교 점심 program에서 두

유를 공급함으로 우유를 섭취할 수 없는 아동의 칼슘을 확

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

이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두

유는 우유에 비하여 지방함량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무·저 

지방제품이 다양하지 않으며 나트륨의 함량이 2배나 높아 저

지방식과 저염식이 요구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하여 더 다양

한 두유 음료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칼슘 공급원으로 획일적으로 우유를 추천하기는 어려운 현

시점이다. Chang25)의 보고에서와 같이 칼슘강화는 가공식품

에 가장 흔히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도 칼슘이 첨가된 음

료군으로는 과일주스·과일음료, 스포츠음료, 두유와 커피군

으로 총 조사대상의 약 30%가 임의표시인 칼슘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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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함량은 1회분량당 2~67%로 다양하여 소비자는 

영양표시를 상품구매에 잘 활용하여 칼슘 섭취량을 확보하

는 한편 칼슘의 상한섭취량인 2500 mg/일을 초과하지 않도

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제품의 빈번한 섭취나 다른 

강화식품의 동반 섭취로 인한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만큼 강

화의 기준을 정비하고 고칼슘식품의 영양표시를 일반인이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임의표시 영양성분으로 많이 표시된 비타민 C는 건강·기

능성 음료에서 권장섭취량의 9~18배나 함유하여 비록 개개 

제품이 상한섭취량을 넘지는 않지만 칼슘과 마찬가지로 일상 

가공식품에 널리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 섭취을 우려

하게 된다. 엽산은 우유, 두유, 및 스포츠음료에 많게는 30% 

DV/1회 분량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미

국의 경우 엽산은 곡류제품에만 강화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음료에서 엽산의 강화수준이 적절한지는 더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식이섬유는 탄산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료

군에서 첨가된 제품들이 있었으며 첨가 수준은 다른 영양성

분에 비하여 높지 않은 5~20% DV/1회 분량이었다. 임의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은 에너지 함량 (3~8% DV/1회 분량)

에 비하여 너무 높은 제품들이 다수이며 이들 성분들은 가공

식품에 널리 강화되고 있어 일부제품을 습관적으로 섭취하

는 경우 과잉섭취의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성 성분은 영양섭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영양표시나 상품명 (아미노업 등)에 부각시키지만 그 함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표시된 경우도 그 함량이 미미하여 이

들 개별 기능성 성분이 일반인에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카르니틴, 카테킨, 콜라겐, 폴리페놀, 클

로렐라 등의 기능성분도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미

미한 양으로 함유량에 관계없이 그 기능성이 과대 포장된 것

으로 보인다. 영양표시에서 기능성 성분의 유용성 표시는 식

품 등의 표시 규정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나 시판 음료에 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가공식품의 유용

성 표시를 자주 보긴 하나 이에 대한 신뢰도는 정량적 영양

성분표시보다는 미흡하였다.24)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성표

시는 함유성분의 함량에 대한 적절성이나 생리적 활성에 대

한 묘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합당한가는 전문가 집단의 검정

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음료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품들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성분을 영양표시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총 조사대상 제품은 161종으로 이를 8개 음료군으로 분류하

였고 영양표시의 의무표시 영양성분인 총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을 평가하였다. 우유·요구르트군과 두

유군은 위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음료이나 1회 분량 당 

총 칼로리는 가장 높았다. 두유음료는 포화지방산, 콜레스테

롤 등은 우유음료에 비하여 낮으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음료군으로 상품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음료군의 총 

칼로리는 탄수화물에서 유래하며 이는 과일주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음료에 첨가된 단순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새 표

시 규정에는 당을 탄수화물과 함께 표시하게 되어 영양표시 

교육이 요구된다. 스포츠음료는 칼로리 함량은 낮으나 나트

륨함량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커 영양표시를 제품 선택에 활

용해야 할 것이다. 의무표시 영양성분 외 많이 표시된 영양성

분들은 칼슘, 철분, 비타민 C, 엽산, 식이섬유이었고 1회 분

량당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영

양강화 음료를 빈번히 섭취할 경우 상한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 건강·기능성 성분으로 카르니틴, 카테킨, 폴리페놀이 

여러 음료군에 표시되었고 함량표시 없이 체지방감소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음료선택에서 각자

의 영양적 요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영양

정보를 나타낸 제품이 많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상품의 선

전이 집중된 기능성 성분은 함량표시가 미비하고 생리적 활

성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확고하지 않아 유용성 표시의 검증

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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